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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명은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
하느님의 부름심은 집단적인 부름이 아닙니다. 그것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부름입니다.
2025-6-9.
소명을 알게 하는 자동 관문이 있습니다.
하느님의 부름심은 집단적인 부름이 아닙니다.
그것은 하느님과 나 사이의 개별적인 부름입니다.
오푸스데이를 만난 후, 그것이 바로 세상과 하느님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
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
이제 제 삶은 작은 조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. 교회에 가서, 친구들과 함께 있어, 학교 가요...
하지만 한 삶은 다른 갊의 일부가 아닙니다.
그래서 부르심은 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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